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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딛고용기있게나서있는힘껏열창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생활의욕을 향상시키고
자 마련된‘제12회 전국 장애인가요제’가 지난 17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전북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전주매일신문사

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의옥 장애인가요제 제전
위원장,�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조봉성 전주
매일 대표 등 관계자와 시민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양옥 소장은 인사말에서“장애인 가요제가 성공

리에 열리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이 행사를 통해 전북지역

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물론,�문화예술분야에 발전
해 장애인의 삶이 풍요로워지길 기원하며 모두가 힘내자”
고 말했다.
황의옥 제전위원장은 축사에서“장애인가요제를 통해 스

스로 쟁취하는 긍정의 힘과 희망이 그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이를 돕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와 소통의 창
구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요제에서는 윤명희(제주)씨가 대상을 차지

했으며,�이세은(익산)씨가 금상,�백동용(경남 거창)씨와 강
창일(제주)씨가 은상을 수상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사진 왼쪽부터),�조봉성 전주매일 대표,�황의옥 제전위원장.

행사시작에앞서 초대손님의무대

문정태씨의 마술쇼(사진 위부터),�관람객들을 바라보고
있는 초대가수 오대성,�초대가수 윤혜솜씨의 열창에 무대
아래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관람객들.

무대위에서열창

꽃다발을드립니다

수상의기쁨

이날 가요제에 참가한 김유미씨가 무대 위에서 열창을 하고 있다.

김양옥소장에게 임이례님의 후원금 및 꽃다발 증정.

김용철 심사위원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수상자.

대상을 수상한 윤명희씨의 앵콜 무대.


